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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의 하나님

성경말씀: 시8:1-8

천동설(지구 중심설), 지동설(태양 중심설) 이슈,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의 문제

우리 성도들의 실력, 사람의 미약함, 먼지보다도 작다.

KeepBible 사이트의 어느 분 간증: 

킹제임스 진영에 계신 분들의 공통점

1.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한다. 

2. 창조물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는다. 

3.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성경말씀과 모순되면 그 사람은 틀렸다고 말한다.

다수의 기독교인들 생각 

1. 지식과 상식에 어긋나면 성경 말씀을 비유적으로 해석한다. 

2. 하나님과 사람을 동급에 놓고 하나님을 이해하려 애쓴다.

3. 많이 배운 사람이 전문가다. 그 사람이 옳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가? ★★★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를 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영광의 하나님(1)

영광: glory(402), glorious(45) 등 약 500회

영광: 무겁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특성과 완전함 등이 표출되는 것

출33:18-22, 모세의 요청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거룩함이다(시29:2). 절대적인 공의

하나님은 이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다(1절).

하늘의 천체들을 보면 그분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롬1:20).

고대로부터 천체 숭배를 함(유대인, 이교도)

1. 하나님의 힘: 무한대로 큰 쪽

지동설로 생각하고 자전과 공전을 한다고 하자.

예: 음속 340m/sec, 비행기 240m/sec, 지구의 자전 속도: 463m/sec(비행기의 두 배)

공전 속도 29.7km/sec(비행기의 123배)  

지구 무게: 5.97x10
24
kg, 5.97x10

21
톤

사람은 비행기를 날린 지 이제 100년이 되었다. 그것을 움직이기 위해 매일 애를 쓰고 있다.

하나님은 지구를 움직이신다. 게임이 안 된다. 그것도 지구 전체를 비행기의 123배 속도로 ★★★

그런데 천동설로 변하면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하루에 한 번씩 지구를 돌아야 한다.

태양의 무게는 지구의 33만 배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해야 한다. 태양계가 지구를 중심으로 자전해야 한다.

또 동시에 전 은하계가 움직여야 한다. 우주 전체가 팽창하며 움직인다. ★★★

이것을 설명하려면 우주 공간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밀도를 가진 물체이어야 한다. 

창1:6-8, 궁창(firmament): 딱딱한 것

양자 역학의 아버지 막스 플랭크(1858-1947년)의 플랭크 물질: 밀도가 5*10
93
 gram/cm

3
 

Plenum(물질이 꽉 찬 공간),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난다(10
-78

sec). 세상은 이런 곳이 있음을 알 수 

없다. 차원이 다르므로, 이런 곳의 중심에 지구가 있으면 모든 것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무한대의 무게를 하늘에 두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위엄을 드러내신다. ★★★

2. 하나님의 힘: 무한대로 작은 쪽

원자(핵, 전자, 중성자, 양성자), 양성자들이 중앙에 몰려 있다. 이 세상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힘.

여기서 원자력이 나온다.

이렇게 가장 작은 원자 세상을 꼭 붙들어 주시기에 온 우주와 창조물이 존재할 수 있다.

무한대로 작은 것에서부터 무한대로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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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의 고백(3-4)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하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보았다.

시19:1-6

그런데 이런 영광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4절에 기록되어 있다.

1. 사람을 깊이 생각하시고(mindful) 

2. 그를 찾아오신다(visit): 요3:16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

사람: 먼지와 같은 존재, 이 안에 영을 불어넣어 주신다. 본성을 불어 넣어 주신다.

한 주 동안 고열, 설사로 심하게 고통 받음.

아버지 생각, 1930년생, 1950년 6.25 전쟁으로 인민군으로 차출되어 홀로 남한 땅에 살았다.

얼마나 고생이 심했을까? 좌절했을까?　죽고 싶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깊이 생각하신다. 살 길을 허락하신다.   

참새 두 마리가 일 앗사리온에 팔린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마10:29).

참새 다섯 마리가 이 앗사리온에 팔린다(눅12:6).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마10:31).

78세까지 살다가 이제는 자유로운 몸이 되어 궁창을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있다.

기도해도 문제가 안 풀린다고 우는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본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롬12:15).

이런 미약한 존재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형상, 모습).

우리를 살펴보라. 

보통 존재가 아니다. ★★★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한다.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적이 있는가? ★★★

하나님을 이해한 뒤의 결과

사도 바울의 고백(빌3:7-8)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요17:3).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어려운 일, 낙심되는 일, 힘든 일이 오게 되어 있다.

문제 해결을 받고 싶은가? 

새벽 기도(사람의 행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봐야 한다. 성경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바로 보는 사람

그분의 영광 앞에 떠는 사람

주님의 긍휼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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